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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의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집단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 포함되는 비율에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류된 집단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중 청소년(만10∼19세)의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분석 대상은 2,033명이었다. 분석 방법으로 검정,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년의 스
마트폰 과의존성의 심각성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스마트폰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
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1,038명(51.1%),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
480명(23.6%),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 365명(18.0%),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
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150명(7.4%)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 네 집단에 포함되는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
다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과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이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
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과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스마트
폰 이용 시 느끼는 긍정 정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 특징을 이해하고,
과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dentified groups depend on the relationship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adolescents’ perception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tself. The 
study also explored gender positions in classified group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rrational 
perception of smartphone and positive emotion  while smartphone usage. The participants to the study 
were 2,033 adolescents, aged between 10 and 19 from a smartphone overdependence survey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s a result of the qui-square analysis and MANOVA, four groups 
were classified depend on perception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related smartphone 
overdependence behaviors. Second, gender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in groups. Third, adolescents
with lower perception in smartphone overdependence showed lower perception of smartphone usage 
compared to other adolescents in three groups. Fourth, adolescents with constructive perception in 
smartphone overdependence reported positive emo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look together with the irrational
perception of smartphone.

Keywords : Smartphone Overdependence, Perception, Irrational Smartphone Usage, Emotional Behaviors,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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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
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이에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과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측정도구로 확인된 스마트폰 중
독의 심각성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 집중한 반면, 개인
이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에 대한 인
식은 자신의 행동의 방향과 강도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6], 개인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을 어
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청
소년 시기는 삶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일 뿐 아니
라, 청소년기의 중독 패턴이 성인기의 중독 패턴을 유발
하는 강력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7, 8 재인용]. 
또한 청소년은 성인보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
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없는 현
상을 의미하며[10], 직장, 학교, 사회생활에 방해가 될 정
도로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신체적 문제, 정서적 문제, 수
면 문제, 학업성취 문제, 직무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스마트폰 중독을 예
측하는 변인으로는 개인변인인 성격, 불안, 충동성, 자아
존중감, 자기효능감, 소속감의 욕구, 대인관계 지향성, 생
활스트레스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환경변인으로는 가족
기능, 사회적 네트워크 범위, 친구와의 관계 등이 보고되
고 있다[12-18]. 

스마트폰에 대한 비합리적 사용신념은 스마트폰 사용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왜곡된 인지적 특성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트레스 및 불안감 등이 감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19]. 스마트폰 사용욕구가 높을수

록 비합리적 스마트폰 사용신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19]. 비합리적 신념은 매체 이용을 증가시켜 
결국 금단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20].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일반적인 비합리적 신념이 성
취동기, 사회불안,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21-23]. 

스마트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화물이 많을 때 스마
트폰 중독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게임 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인터넷게임을 통해 긍정정서를 높이거나 
부정정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때 더 게임
에 중독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4]. 스마트폰, 인터
넷 및 게임 과다사용 관련 연구들은 중독 성향이 높은 집
단이 일반 사용자 집단보다 스마트폰, 인터넷 및 게임을 
통한 즐거움 및 오락, 시간보내기, 현실회피 등의 동기가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5-28]. 과도한 스트레스와 
직면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기분을 조절하고, 현실로부
터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것처럼[29], 
과도한 스마트폰 중독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없
다는 연구결과들이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연구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반면[30], 
다른 연구는 여자가 남자보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1-33]. 또한 중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에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고등
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른 휴대폰 중독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34].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측정도구로 
확인된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성별 간 차이를 확인
했기 때문에,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의 심
각성을 함께 고려한 차이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 심각
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분된 집단 특성에 따라 올바
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들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변
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성 심각성 정도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개인의 인
식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
구들이 대다수 상대적으로 적은 표집 인원을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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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집 자료를 활용하여 연
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의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기초해 
분류된 집단에 포함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류된 집단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
념,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경험과
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
의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기초한 집단 특
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2)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의 과
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기초해 분류된 집단
에 포함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의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기초해 분류된 집단에 따라 올바르
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한다.

4)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의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기초해 분류된 집단에 따라 스마트
폰 이용 시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 전담하여 수집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17개 광역시도)
에서 수집된 자료이며, 만 3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원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
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35]. 본 연구에서는 2017
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중 청소년(만10∼19
세)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033명이다. 

  
2.2 연구 도구

2.2.1 스마트폰 과의존성 
스마트폰 과의존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스

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조절실패, 현저성, 문
제적 결과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3문항
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① 전혀 그
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은 조절실패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현저성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에 따라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사용자군의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분류 기준은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 
31점 이상, 잠재적위험군 30-23점이다[35]. 문항내적일관
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조절 실패 .79, 현
저성 .72, 문제적 결과 .68, 전체 .87로 확인되었다.

2.2.2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자기인식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자기인식을 확인

하기 위해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의 1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귀하께서는 주변의 다른 사
람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응답 방식은 ‘① 다른 사람들
에 비해 전혀 의존적이지 않다 ②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별
로 의존적이지 않다 ③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의존적
이다 ④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의존적이다 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의존적이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35].  

2.2.3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청소년의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을 확인

하기 위해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의 4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내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든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인다 
해도 삶이 더 나아질 것은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
렇다 ④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35].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내적일관성 신
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65로 확인되었다.

2.2.4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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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개선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
식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35]. 점수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
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69로 확인되었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데이터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스
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기초해 분류된 
집단에 포함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류된 집단에 따라 올바르
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과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é 사후 검증을 사용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청소

년의 성별은 남학생 1,051명(51.7%), 여학생 982명
(48.3%)이며, 연령은 10세 161(7.9%), 11세 149명
(7.3%), 12세 159명(7.8%), 13세 149명(7.3%), 14세 
196명(9.6%), 15세 227명(11.2%), 16세 243명(12.0%), 
17세 292명(14.4%), 18세 293명(14.4%), 19세 164명
(8.1%)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34명
(1.7%), 200∼400만원 미만 517명(25.4%), 400∼600
만원 미만 900명(44.3%), 600∼800만원 미만 250명
(12.3%), 800∼1,000만원 미만 133명(6.5%), 1,000만
원 이상 199명(9.8%)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33)

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1,051 51.7
female 982 48.3

Age (yr)

10 161 7.9
11 149 7.3
12 159 7.8
13 149 7.3
14 196 9.6
15 227 11.2
16 243 12.0
17 292 14.4
18 293 14.4
19 164 8.1

Monthly 
income

(million won)

Below 2 34 1.7
2-4 517 25.4
4-6 900 44.3
6-8 250 12.3
8-10 133 6.5

Above 10 199 9.8

3.2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의 인식에 기초한 
    집단 분포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함께 고려한 본 연구의 집단 구분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분류 방법에 기초하여[36] 스마트폰 과의존성의 심각성 
정도의 분류 유형인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사용자
군을 위험사용자군(위험군, 잠재적위험군)과 일반사용자
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
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 자체
가 위험사용자군의 특성을 보이는 집단과 일반사용자군
에 따른 스마트폰 과의존성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의 인
식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선택지 중 ‘다른 사람
들과 비슷하게 의존적이다’의 중립적 반응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전혀 의존적이지 않다’와 ‘다른 사람
들에 비해 별로 의존적이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심각성
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의존적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의존적이다’로 
응답한 경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
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른 집단은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위험사용자
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 ‘일
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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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의 빈도는 ‘일반사
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1,038명(51.1%),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 480명(23.6%), ‘일반사용자군
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 365
명(18.0%),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
성 인식이 낮은 집단’ 150명(7.4%)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Level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identified group depend on personal 
perception                      (N=2,033)

group frequency %
at-risk user, low perception 150 7.4
at-risk user, high perception 480 23.6
risk-free user, low perception 1,038 51.1
risk-free user, high perception 365 18.0

3.3 성별에 따른 집단 분포 차이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의 과의존

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기초한 집단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
과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인식에 따른 
집단의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5.89, p>.05). 

Table 3. Chi-square test cross-table analysis between 
gender and group

group male female total  (df)
at-risk user,

low perception
85

(56.7%)
65

(43.3%)
150

(7,4%)

5.89(3)

at-risk user,
high 

perception

252
(52.5%)

228
(47.5%)

480
(23.6%)

risk-free user,
low perception

512
(49.3%)

526
(50.7%)

1038
(51.1%)

risk-free user,
high 

perception

202
(55.3%)

163
(44.7%)

365
(18.0%)

* p<.05
          

3.4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개인의 인식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신념과 정서 차이 검증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
성 인식이 높은 집단’,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
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에 따라 올바르
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과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
으며,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다변량 통계치로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사용하였다[37]. 〔Table 5〕에 제
시되어 있듯이, 집단에 따라 다변량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illai’s Trace=.060, p<.001). 단
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과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에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먼
저,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
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과 ‘일반사용자군이면
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이 ‘위험사
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과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스마트폰 이용 시 느끼는 긍정 정서 수준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ception and 
emotional behavior

Variables Groups N M SD

Irrational perception of 
smartphone usage

Group 1 150 2.86 .49 
Group 2 480 2.91 .56 

Group 3 1038 2.63 .65 
Group 4 365 2.82 .61 

Emotional behavior in 
smartphone usage

Group 1 150 2.62 .64 
Group 2 480 2.96 .58 

Group 3 1038 2.61 .76 
Group 4 365 2.84 .64 

※ Group 1: ‘at-risk user and low perception in smartphone 
overdependence;’, Group 2:  ‘at-risk user and high perception in 
smartphone overdependence’, Group 3: ‘risk-free user and low 
perception in smartphone overdependence’, Group 4: ‘risk-free 
user and high perception in smartphone overdependence’

Table 5. Results of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for perception and emotional 
behavior

IV DV Pillai’s 
Trace F df Scheffé

Group

Irrational 
perception 

of 
smartphone 

usage .060
***

26.72*** 3 ③<①,②,④

Emotional 
behavior in 
smartphone 

usage

30.46*** 3 ①,③<②,④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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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성 수준과 개인의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집단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 포함되는 비
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류된 집단에 따라 올바
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스마트폰 이용 시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스마트폰 ‘일반사
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1,038명(51.1%),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 480명(23.6%), ‘일반사용자군
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 365
명(18.0%),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
성 인식이 낮은 집단’ 150명(7.4%)으로 확인되었다. 주
목할 점은, 스마트폰 과의존성 위험사용자군이지만 심각
성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이 전체의 7.4%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행동의 방향과 강도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6], ‘위험사
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
에 속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개입 전략이 필
요할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
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기초해 구분된 네 집단에 포함
되는 비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에 기
초하여 대체로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30-33], 스마트폰 과
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함께 고
려했을 때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기초한 네 집단에 따라 올바르지 못
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실제 스마트폰 과의존성 심각성 정도도 낮고, 개인이 스
스로 지각했을 때에도 심각성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이 매체 이용을 증가
시켜 결국 금단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20]. 비합리적 신념이 성
취동기, 사회불안,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21-23], 청소년의 스
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
한 올바르지 못한 신념을 변화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과 ‘일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
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이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
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과 ‘일반사용자
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스마트폰 이용 시 느끼는 긍정 정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의 주요 특징은 위험사용자군과 
일반사용자군 모두 스스로 지각한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
한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스마트폰 이용 시 더 많은 긍정 정
서를 느낀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개인이 일상에
서 느끼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24, 38-39],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느끼는 긍정 정서의 강도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얼마나 많은 강화물을 얻고 있냐에 기초하여 결정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은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
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스마트폰 이용 
시 더 많은 긍정 정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험사용자
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해 긍정 정서를 느
끼게 함으로써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성을 낮출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반면, ‘위험사용자군이면서 과의존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 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측면보다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
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들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폰 과의존성 심각성 정도뿐 아니라 자신의 행
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성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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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인식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 특징을 
이해하고, 과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
성에 대한 개인의 심각성 인식에 기초해 분류된 집단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스마트폰에 대한 신념, 스마트폰 이
용 시 정서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시 과의존
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
다는 학문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
초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성의 심각성 정도와 심
각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고려했을 때 어떤 집단 특성
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심각성 인식에 기초한 
집단 특성을 확인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방법 등을 통해 스마
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성 수준과 과의존성에 대한 
개인의 심각성 인식을 동시에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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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
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인출


